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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투쟁 6일째인 7일(오늘) 지방본부 및 지부에 출근선전전 실시 지침을 내린 가운데 중앙상집은 본사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조합원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오늘(7일)부터는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여 “계속되는 자폭세상 초토화된 KT현장, 비영업직원 상품판매 금지! 상품판매전담팀 해체!”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본사2층 출입구에 설치하고 투쟁의 결의를 북돋았다.
노동조합은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비영업직원의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전담팀 해체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단순한 사장과의 합의서 체결이 아닌 제도적 문제까지 개선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일요일(6일) 오전 중앙상집은 계속된 철야투쟁으로 지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본사 근처의 불곡산 산행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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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











6월 7일 출근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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